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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 진정한 주님의 신부의 역사, 주님을 정말로 

인생을 드리고, 청춘을 드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할 자를 드리고 싶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도 폭발의 역사가 일어날까 기도하였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성에 관하

여 기도하고 있던 중이 아니어서 조금 놀라긴 했으

나, 차근차근 적어나갔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사랑하는 섭리사, 나의 신부들아. 

나는 너의 신랑 예수니라.

이성은 

사랑의 이성을 잃게 하고,

정신을 마비시켜 

저성으로 빠지게 하는 

무서운 것이다.

저기 저 흑암의 세상에 거하게 되어

끊임없는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

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이성으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는 무엇이라고 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나 좀 바라봐주세요.

나를 바라봐줘요.

오랜 세월 

당신 사랑 목 놓아 기다리는

나를 좀 바라봐줘요.

2000년 전, 

내가 사랑하여 함께 하고팠으나 나를 몰랐던 자들,

그 때의 사람들도 

이성들과 먹고 마시고 취하며 살더니만

지금 당신도 나를 외롭게 하네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당신이 그리해야 하냐고요?

남들처럼 술도 마시고, 

남자 친구, 여자 친구 함께 어울려서 

살면 안 되냐고요?

오랜 시간, 

나는 당신의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되어 

늘 함께 동행하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했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보이지 않고, 

내 목소리 들리지 않으니 

내 마음도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다

다른 사랑 찾아 떠나더군요.

하지만 당신이 

내 가슴에 못 박고 다른 사랑 찾아도 

아직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내 사랑 변함이 없지요.

내 사랑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데, 

순수하던 당신 사랑 어디로 가고

외롭다하고, 서글프다 하며 다른 곳 쳐다봅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순수하게 날 바라보던 그 눈빛, 

그 고백 잊지 않고 나는 기억해요.

그런데 당신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내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신 옆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모르니

외롭다하며 나를 떠나가네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나는 아직도 변함없이 당신 곁에 있어요.

아직도 당신을 뜨겁게 사랑해요. 

조금만 나에게 집중하고, 

조금만 나를 느껴 보세요.

당신 있는 곳에 내가 있어요.



제발 부탁해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 떠나면 

내 눈물 피눈물 되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의 고통 속에,

한없는 외로움 속에 몸서리치는 

내 마음 어찌합니까?

당신, 내 곁을 떠나면

내 마음 어떤지 

당신 알아요?

당신 없는 내 마음의 공허함, 

깊고 깊은 슬픔,

당신은 모르지요?

나는 겪어보아 너무 잘 알아요.

당신 사랑 잃으니 삶이 곤고하고 지치고, 

저성으로 내달리는 영혼 잡을 길 없어

나는 매일 한숨을 쉬고 또 쉽니다.

그러니 내 마음 좀 알아줘요.

당신 사랑하는 내 마음 좀 알아줘요.

6000년 전, 아담과 하와는 

하늘 뜻 몰라 타락의 길을 갔어도

당신만은 그리하지 말아요.

아담과 하와의 육신은 죽지 않았어도

그 영혼 황폐하여 

고통 속에, 죄악 속에, 

인생 고달픔을 한탄하며 살았어요.

육신은 멀쩡히 살아가도 

그 영혼 죽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여, 

당신만은 죽지 말아요.

당신만은 죽지 말아요.

애달프고, 아리고 아린 내 사랑

당신은 느껴지나요?

내 짝사랑의 마음

당신은 느껴지나요?

당신으로 인해

내 가슴 찢기고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마음, 당신은 아나요?

나를 한 번만 더 바라봐 주고, 

나를 믿어줘요.

나를 믿고 따라와야 

한없는 내 사랑 느낄 수 있지요.

뜨거운 내 사랑 느껴야 

외롭지도, 아프지도 않을

당신 마음입니다.

불같은 내 사랑 느껴야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 알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야기해요. 

내 사랑을 알던, 

나를 모르고 살아왔던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사랑하니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놓고

내 사랑 받아주세요.

당신의 마음 문 열어 나를 받아주세요.

이제는 발이 부르트고, 손이 부르트고, 입술이 부르

트고

육신이 닳고 닳아 고통스러운 나이지만 

마지막이니 내 사랑에 화답해 줘요.

당신 너무 사랑하여 

심장이 멎고, 터질듯합니다. 

간곡히 외치니 

어서요, 어서요, 어서 내게 오세요.



당신 사랑 기다립니다. 

당신 내게 오도록 기다릴게요.

어서 속히 내 사랑 깊이 깨닫고 

눈물로, 진정 사랑으로 내게 오세요.

이 세상 무엇보다 

당신 사랑하는 나는 

만왕의 왕, 만 주의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시는 나의 구원자,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사랑에 눈 뜨지 못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아서 

어디로 가야할까 이리저리 헤매듯이

내 사랑, 내 마음 모르니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함은 

소경에게도, 귀머거리에게도, 앉은뱅이에게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자에게도 통한다. 

잘 알아듣지는 못하여도 

그 마음 전해지니 

눈물이 흐르고, 한번쯤이라도 더 

나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내 사랑 모르고

이성으로, 세상으로 흐르는 

섭리사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사랑 무엇일까 고민하며 

이성 바라보는 신입생들에게 전해주어라.

섭리사, 기성, 이방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내 사랑들이다.

잘 알아라. 

많고 많은 죄 중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성만은 안 된다. 

타락만은 안 된다.

내 마음 알고 

내 사랑들에게 

내 사랑 전해주어라. 

나는 너희의 신랑 예수니라.


